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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통합 추진한다

- 선박 안전 관리와 해상 교통 시설 관리 기능의 연계로 안전한 바닷길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지난 9월 3일(목)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해양 교통 안전관리 기능은 
두 기관에 나뉘어 있다. 공단은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등 선박 중심의 
안전관리를, 기술원은 바다의 신호등이라 할 수 있는 등대, 등부표 등 
항행 교통 시설의 현장 관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번 통합을 통해 선박과 운항 관리 및 항행 안전시설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항로 지정 및 선박 
교통관리 등의 해상교통 정책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표지 시설 설치․관리 
등의 항행 시설 정책을 종합하여 국가 해상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합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해양 교통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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